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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일본 특수교육이 동아시아 특수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

으며, 그 과제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 특수교육이 특별지원

교육 제도로 전환한 배경과 일본 특수교육의 특징 및 형성과정을 검토하였고, 일본 특수교육

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존, 중앙지향 체질과 밀접한 관련 하에 형성되어 왔음을 

밝혔다. 또한 일본 특수교육이 동아시아 특수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현재 공헌 가능한 활

동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특수교육의 정체

성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주제어 : 동아시아 특수교육 공동체, 일본 특별지원교육

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동향과 일본 국내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성격을 띤 특

별지원교육의 현황과 그 형성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일본 특수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구명하고, 일본 특수교육이 동아시아 특수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논문은 제4회 창파국제학술대회(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주관, 2011.01.11)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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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구미에 속하지 않았으나 특수교육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성공한 

한편 특수교육의 발전방법이 구미와 다르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볼 때 독자적인 특

징을 보인다. 제도로서의 특수교육은 구미의 근대국가에 한정된 현상이었다. 특수교

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제도와 공교육제도, 학교의 창설과 유지를 위한 재

원이나 교원ㆍ심리학 전문가 등의 인적자원, 교육기회의 제공을 정당화하는 권리 등

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했으나 이들 모두는 구미에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소는 명치시대의 일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미로부터 이들을 유입

하여 이식해야 했다. 그러나 후진국 일본은 구미의 식민지화를 회피하기 위한 정책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미와는 다른 발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이 근대국가로 비약한 30여 년 간, 초등교육의 취학률은 80%에 달한 반면 

장애아는 취학유예ㆍ면제의 대상으로 교육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특수교육제도는 사적인 사업과 한정된 교육대상이라는 편중성을 동반하

면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문부성 주도 

하에 특수교육이 순조롭게 확대되었으며 모든 장애아가 교육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중도ㆍ중복장애아교육과 같이 세계에서도 유수의 발전된 분야도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은 통합교육론자들이 비판하는 분리제도, 즉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이원체제에 근거하고 있었다.

구미 특수교육의 영향 하에 전개돼 온 일본 특수교육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구미의존이라는 체질을 완전히 벗지 못하였다. 세계에서 특수교육이 

시작된 지 약 2세기 반, 일본에서 특수교육이 시작되어 약 1세기 반이 경과한 현재, 

특수교육에서 근대 이래의 제반 문제와 그 해결방향이 명확해 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하나는 선진국의 학설ㆍ이론ㆍ방법의 단순한 유입이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의 문

화나 사회적ㆍ역사적 조건에 합치한 학설ㆍ이론ㆍ방법의 자립일 것이다. 이런 점에

서 일본의 경험ㆍ체질ㆍ현상을 재검토하는 것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특정한 지리적 

조건에서 구미의 특수교육과는 연속성뿐만 아니라 비연속성을 갖는 독자적 특수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일정한 지견(知見)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이 지견은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비구미권(非欧米

圈), 구미 선진국에 필적하는 특수교육의 발전, 분리적 형태와 그 개선이라는 관점에

서 일본의 동아시아 특수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할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검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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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특수교육의 현상ㆍ역사적 형성ㆍ특징

1. 일본 특수교육의 현상-취학자수의 증가와 배치의 양극화

1) 특수교육에서 특별지원교육으로의 제도 전환

일본은 2007년도부터 특수교육에서 특별지원교육으로 그 제도를 변경하였다. 

2005년 12월 8일에 일본의 교육정책에 관한 최고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방식에 관해」라는 답신을 통해 특별지원교육

으로의 변경을 권고하였다(中央敎育審議會, 2005). 이 답신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특수교육”은 장애에 초점을 맞춰, 장애아교육의 장(場)에서 세심

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비해 “특별지원교

육”은 자립이나 사회참가를 위한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초ㆍ중학교의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발달장애아까지 그 대상을 확

대하였으며, 장애아를 위한 교육의 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근

거하여 적절한 지도나 지원을 통해 생활이나 학습상의 곤란을 개선 또는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특별지원교육의 이념이나 기본적인 인식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

없이 누구나가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 돕는 공생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

어야 한다.

특별지원교육은 다음에 제시하는 일본 특수교육 발전단계를 살펴볼 때 명확한 

것처럼, 오랜 상식이었던 특수교육의 이념과 폐쇄되고 한정적인 공간인 특수교육의 

장소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일반교육의 장에서도 교육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이다.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거의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사립 맹학교ㆍ농아학교였고, 1923년부터 실시된 맹

학교와 농아학교의 현립(県立) 이관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의 특수학급 개설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① 1945 ~ 1978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반 위에 맹학교ㆍ농학교가 의무

교육 대상이 되었다. 정신박약ㆍ지체부자유ㆍ병약의 양호학교는 각 현에 1~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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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양호학교 대상보다 장애 정도가 경도인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별로 특수학급이 개설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신박약 특수학급이 설치

되었다.

② 1979 ~ 2007년  1979년도 양호학교 의무제에 의해 모든 장애아가 의무교육 

대상이 되어 학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는 교육을 권리로서 인식하고, 종래의 

직업자립이라고 하는 교육목적에서 탈피하였다는 의미에서는 특수교육의 개혁을 의미

하였고, 장애범주별로 분리적인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완성된 형태였다.

③ 2007 ~ 현재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술한 중앙교육심의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특별지원교육제도로 전환하였다.

이 발전단계에서 제시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분담, 전문가의 역할, 

장애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과제는, 구미와는 다른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특수교육을 

구축하는데 있어 교훈과 곤란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향후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면

서 자국의 역사와 그 제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후술하는 문제를 내

포하고 있는 일본 특별지원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2) 일본 특수교육의 현상 

일본 특별지원교육의 배치는 ① 특별지원학교, ② 특별지원학급, ③ 통급(通級)

에 의한 지도인데, 특별지원학교와 특별지원학급에 대해서는 30년 간, 통급에 의한 

지도는 1994년 이후의 수적변화를 보면 <표 1>, <표 2>, <표 3>과 같다(文部省 

「特殊教育資料」; 文部科学省 「特別支援教育資料」일부 수정).

<표 1> 특별지원학교로의 취학자수(1978-2008)1)

1978 1988 1998 2008

시각장애 8,589 6,257 4,199 5,763

청각장애 12,393 8,538 6,826 8,413

지적장애 27,353 54,729 53,561 96,924

지체부자유 17,547 19,872 18,464 30,363

병약 6,429 4,395 18,934

합계 71,774 95,825 87,445 112,334

중복장애율 30% 37.2% 45.2%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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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 간 특별지원학교 취학자수를 살펴보면, 시각ㆍ청각장애 아동은 감소

되는 경향인데 비해 그 밖의 장애에서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원학교 취학자 

중 중복장애의 비율이 증가하여 취학자 5명 중 적어도 2명은 중복장애라는 높은 비

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표 2> 특별지원학급수ㆍ취학자수(1978-2008)

1978 1988 1998 2008

특별지원학급수 21,508 21,444 23,902 40,004

특별지원학급 취학자수 125,075 85,694 67,974 124,166

일반 초등학교ㆍ중학교 내에 설치된 특별지원학급수는 1988년에 일단 감소하였

고 취학자수도 1988년부터 1998년에 걸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1세기 초두에

는 학급수가 급증하고 취학자수도 3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표 3> 통급에 의한 지도대상자수(1994-2008)

1994 1998 2003 2008

통급지도대상자수 14,069 24,342 33,652 49,685

배치 선택에서의 현저한 변화 중 하나는 통급에 의한 지도 대상자수가 급증한 

것이다. 통급에 의한 지도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일반학급에 재적하고 있는 경도장

애학생에 대해 각 교과 등은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면서, 별도의 장소에서 장애에 따

른 특별지도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종래의 대상은 언어장애, 정서장애(선택성함묵 

등), 약시, 난청 등이었으나, 2002년에는 자폐성 장애, 2006년에는 학습장애 및 주

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중 “부분적으로 특별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학생”도 

통급지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통급지도대상자가 증가 추이를 보

이고 있는 것이며, 향후 이러한 증가추세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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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의 전 학령아동 중 비율

1965 1975 1985 1995 2005 2008

b/a(%) 0.73 1.20 0.98 1.02 1.74 2.17

학령장애아수b 114,686 180,951 168,147 132,283 189,879 234,153

전학령아동수a 15,732,162 15,127,288 17,085,555 12,940,636 10,885,415 10,785,303

<표 4>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의무교육 대상자수는 저출산으로 인

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교육 대상자수는 증가하고 있으

며 그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또한 문부과학성이 제시하는 법령 기준으로는 특별지원학교 대상 장애학생이지

만 시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일정 절차에 따라, 희망자는 일반 초등학교ㆍ중학교에 

통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학생은 ‘인정취학자’라고 일컬어지는데, 2004년 이

후의 수적변화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인정취학자수(2003-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정취학자수 1,280 1,513 1,757 2,109 2,342 2,561

초등학교 957 1,136 1,312 1,591 1,759 1,899

중학교 323 377 445 518 583 662

이상과 같이 일본의 장애학생 배치는 일반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특별지원학급과 통급에 의한 지도, 그리고 독립적인 특별지원학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양극화되어 있다. 문부과학성의 기준에 근거한다면 특별지원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한 장애정도이지만 일반 초등학교ㆍ중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인정취학

자’도 증가하고 있다.

배치 선택에는 특징이 있다. 중도ㆍ중복장애 및 지적장애 학생은 특별지원학교

에서, 그 밖의 경우는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발달

장애가 2006년도부터 정규 특별지원교육대상이 됨으로써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 교

육받는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특별지원교육 대상자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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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선택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일반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은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기

본으로 하는 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를 담당하는 민주당정부가 통합교육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향후 

일본 특수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 특수교육의 역사적 형성

일본이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지향한다고 해도 구미선진국과 동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구미의 통합교육 도입이 긴 세월 형성되어 온 모순 해결을 위한 방법

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 특수교육이 형성해 온 모순은 구미의 소산과 같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본의 특수교육이 어떻게 형성ㆍ발전되어 왔는가를 개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 특수교육 발전의 시대구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대별

한 후, 전쟁 이전과 이후를 각각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맹학교ㆍ농아학교 중심, 소수의 특수학급 

일본은 명치시대에 근대국가제도를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학교

제도 또한 중요한 한 분야였다. 전쟁 이전의 특수교육의 발전상황은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개관할 수 있다. 

(1) 제1단계 1870 ~ 1900년

구미로부터의 제도 수용과 초등학교 교원에 의한 지도의 모색 시기

당시 초등학교 개설과 유지를 위한 재원은 지역이 담당하고 수업료는 부모 부담

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국

민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취학의무의 유예ㆍ면제 규정이 확립된 1900년까

지는 초등학교에 통학하고 있던 농아 아동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존재하였다.

(2) 제2단계 1900 ~ 1910년대 농아학교의 확립과 초등학교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사업적 성격의 잔존 시기

제도상으로는 장애가 취학의무를 유예ㆍ면제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아

는 초등학교로부터 배제되게 되었다. 맹아와 농아아동의 교육은 20세기 초두에 전국

적으로 개설된, 독립적인 맹아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농아학교는 국립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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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시립학교 수 개교 외에는 모두 사립의 소규모 학교였고 형식상으로는 초등학

교에 준하는 학교였으나, 재원을 기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사업과 자선사

업ㆍ사회사업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맹아 아동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저하된 것만은 아니었고 현(縣)의 교육회나 현의 사범학교 교원들이 맹아학

교의 창설과 유지에 관여하는 예는 적지 않았다. 

(3) 제3단계 1920 ~ 1945년

학교교육으로서의 맹학교ㆍ농아학교와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성립 시기

1923년의 법률에 의해 맹아학교는 맹학교와 농아학교로 분리되었고 현에 설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초등학교부터는 독립된 정규학교로서 학교제도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현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조속하게 현립 이관을 이행하지 않았

으며 취학률도 2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구미선진국은 의무교육 확립기에 공립학

교 특수학급을 공통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그 개설 시기가 늦어졌을 뿐

만 아니라 대도시에 한정되었다. 나아가 맹ㆍ농아 이외의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동경시에 지체부자유, 오사카시에 정신박약아 학교가 각각 1개교 설치되었다. 그 밖

의 장애아는 사회사업의 정신박약아 또는 지체부자유아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린 것은 예외적인 소수자였고, 나머지 대다수 장애아는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특수교육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그 발전상

황을 제시하자면 다음 3단계와 같다.

(4) 제4단계 1945 ~ 1978년: 

전쟁 전의 기반 위에 초등학교ㆍ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정비된 시기

전후의 특수교육에서 획기적인 점은 학교교육법에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교육을 동일한 목적 하에 규정한 것과 각 장애에 대응하여 맹학교ㆍ농학교ㆍ양호학

교 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패전 후의 피폐한 상황에서 특수학교가 개설된 것은 

전쟁 전에 이미 기반이 완성되어 있던 맹학교와 농학교 뿐이었다. 그 밖의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병약 아동을 위한 양호학교의 설치의무는 연기되어 극히 소수의 양호학

교 밖에 개설되지 않았다. 경도 정신박약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특수학급

이 대도시 이외에도 점차로 개설되게 되었다. 이는 전쟁 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

으로 많은 유능한 교원이 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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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단계 1979 ~ 2007년: 

모든 장애아를 교육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의 개혁기

이 시기는 일본 특수교육사상 가장 획기적인 시기였다. 왜냐하면 1979년의 양

호학교 의무제로 인해 1948년 학교교육법의 규정대로 모든 장애아가 학교교육의 대

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기회의 근거가 아동의 권리로서 이해되었고 직업자

립에 편중된 교육목적을 탈피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획기적 사항은 틀림없이 제2

차 세계대전 이전의 특수교육을 혁신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중도ㆍ중복장애아가 처음

으로 학교교육의 대상이 되었던 영향이 컸다. 이 시기는 행정ㆍ학교ㆍ보호자ㆍ전문

가 모두에게 활기가 넘친 시기였으며, 이 분야의 보급과 높은 지도기술은 세계유수

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6) 제6단계 2007년 ~ 현재: 특별지원교육제도로 전환한 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순조롭게 확대되어 온 일본 특수교육은 선진국 수준에 도

달한 듯 하였으나 제5단계에서 특수교육의 혁신을 이루지 못하였다. 즉, 특수교육과 

일반교육과의 이원적 관계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경도장애아교육에 대한 제

도적 정비가 지체되었던 것이다. 이는 분명하게 세계적인 동향 인식에 실패한 결과

였다. 문부성은 통합교육에도 긍정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으면서도 적

절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던 장애아에 대해 제도상으로는 방치한 채로 지방

자치체나 각 학교ㆍ교원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겼던 것이다. 문부성이 세계적 동향에 

대응하게 된 것은 21세기에 들어서였다. 특수교육으로부터 특별지원교육으로 제도 

전환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당초부터 특별지원교육 제도를 명확하게 설계한 것은 

아니었다.

3. 일본 특수교육의 특징

1) 전문성의 확립

일본 특수교육의 전문성은 비교적 빨리 성립되었다고 여겨진다. 1890년 일본 

유일의 관립맹아학교였던 동경맹아학교 교원, 이시카와쿠라지(石川倉次)가 브라유점

자를 일본판 점자로 번안한 이후 일본 국내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또한 맹인의 주

된 직업이었던 침술과 안마도 점자 도입에 의해 그 효과가 현격하게 향상되었다. 농

교육에서 수화법은 초창기부터 후루카와타시로(古川太四郎)가 고안하였으나 구화법은 

A.M. 벨의 시화법(視話法)을 이자와슈지(伊澤修二)가 1876년에 이미 도입하였다. 

그러나 구화법은 1920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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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법에 의한 획일적인 지도에 의한 농아교육의 정체, 농아의 부모ㆍ이론가ㆍ실천

가가 그 중심을 이루는 권리옹호집단의 결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맹ㆍ농교육에 있어서는 특정 교원에 한정되기는 했으나, 비

교적 빨리 전문성이 확립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전문성은 교원양성제도가 빈

약했기 때문에 일반 교원 간에 확대ㆍ침투되는 일은 없었다. 교원양성은 관립동경맹

아학교 교원연습과 및 그 후신이 독점하여, 다른 교육의 이념ㆍ방법ㆍ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대파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곤란

하였다. 예를 들어, 1920년 이후의 구화법이 농아교육계를 지배하게 된 한 요인은 

농아학교 교원양성과정을 구화법론자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면, 국립교원양성대학에서 특수교육 교원 양성이 시작

되어, 맹ㆍ농학교 교원양성뿐만 아니라 양호학교 교원에게도 확대된다. 1973년에는 

연간 적어도 천 명 이상 특수교육의 전문적 지식과 기초적 기술을 가진 교원이 대량

으로 육성되게 되었다.

2) 적은 지방 간 격차

전쟁 이전에는 농아교육에서 지방간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했으나, 이는 현(縣)

의 재정력이나 현의 지사ㆍ교육계의 의향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는 문부성에 의한 특수교육진흥과 국립대학의 교원양성제도 정비에 의해 의무

교육단계 학교에서는 그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전쟁 전의 교원은 

어떤 점에서든 탁월한 사람들이 농아교육의 리더가 되었으며, 전쟁 후 얼마 되지 않

은 시대에도 정신박약이나 지체부자유 등의 새로운 교육 분야를 비롯한 분야에서, 

유능하고 의욕적인 교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양호학교 의무교육제 이후 교원이 대

량으로 필요하게 된 교원대중시대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사회적인 배

분에 근거하여, 특수교육에서 평준화된 교원이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3) 전문가 주도

교원양성제도의 확립과 함께 심리관련 직업의 확대에 동반된 장애관련 전문가 

육성,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에 의한 장애의 발견에서 지도, 복지시설이나 장애아교육

기관에의 배치는 국가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선구자에 의해 장

애아교육이 개척되었던 초창기에 전문가주도는 불가결의 조건이라 할 수 있었으나, 

전후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가 일반적인 직업인이 되어도 전문가주도는 그다지 변화

하지 않았다. 이들 전문가는 기성제도에 근거하여, 체제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예를 들어, 국가의 취학기준에 근거해 장애아의 배치를 정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것-결과적으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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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4) 중앙집권과 중앙지향

경제의 고도성장과 같이 특수교육의 발전도 정부주도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문

부성의 특수교육진흥계획은 1960년 공립양호학교 정비 특별조치법과 지적장애 특수

학급의 계획 설치, 대학에서의 교원양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1979년에 실시된 

양호학교 의무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지방간 격차가 적었던 것도 문부성 → 현

교육청 → 시교육청이라고 하는 종적(縱的) 행정의 효과였다. 물론 이와 같은 문부

성 주도는 장애아부모ㆍ교원 등의 운동과 밀접한 상호관련 하에 발생한 것이었다. 

한편 중앙집권과 교원의 대량 육성은 교원이나 연구자의 중앙지향을 낳게 되었다.

Ⅲ. 일본의 중앙집권정책의 한계와 특별지원교육의 과제

이상의 일본 특수교육의 특징은 특수교육제도가 확립될 때(일본 특수교육 발전

의 제5단계)까지는 유효하게 기능하였으나, 교육의 대상이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오히려 특수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1. 전문성의 격차와 전문성 계승-교사교육의 기능저하

전문성의 지표 중 하나는 해당 장애 유형의 교원면허 보유율이지만 장애유형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병약이 71.8%로 가장 높고, 이어 지적장애 

70.9%, 지체부자유 69.7%이며, 청각장애는 46.1%, 시각장애는 33.1%에 불과하다

(文部科学省, 2008). 이 상황은 초등학교 등의 교원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특수교육 

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5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법령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유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유율의 향상책이 문부과학성과 현 

교육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계ㆍ동계의 집중강의에 의해 

취득하는 교직원교원면허법인정강습에 의한 것으로, 보유율의 향상은 달성할 수 있

어도 실제로 그 향상이 교육상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보유율의 

향상이 달성된 단계에서 이와 같은 집중강의 방식에 의한 교원면허의 취득방법은 재

고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졸업자의 면허보유율조차도 가장 많은 지적장애의 경우 

61.1%, 병약 56.5%, 지체부자유 55.1%, 청각장애 39.1%, 시각장애의 경우는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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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아(文部科学省, 2008), 상기 보유율의 수치를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인정강습에 의한 보유율 향상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 교원양성, 그리고 신규 채용시에 해당 장애유형 자격 보유 조건이야말로 충

족시켜야 할 과제이다.

2007년도부터 특별지원교육 교원면허 제도가 변경되어, LD 등의 발달장애에도 

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대학 4년간 취득하는 특별지원교육 교원면허

에서는 내용이 다기에 걸치게 된 한편 how to 중심이 되었으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지식에 편중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특수교육의 이론적인 내

용은 모든 장애유형 공통으로 1과목만 취득하면 되게 되었다. special education에

서 special needs education으로의 전환은 이념의 근본적 변경이기도 하며,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할 터이기에 2007년 면허제도의 변경

에서 이론이 경시된 점은 일본 교원교육제도의 결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특수

교육 교원 면허는 학부 4년간이 아니라 석사까지를 포함한 6년간 취득해야 한다는 

오랜 동안 주장되었던 개선의견을 실현해야 할 시기에 이른 것은 아닐까 여겨진다.

향후 우려되는 바는 전문성에 있어 교원 간에 또는 장애유형별 간에 격차가 발

생하는 것이며,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 계승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에 대해서는 과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진술하도록 하겠다.

전문성과 관련하여 장애인권리조약비준과의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내법 제

도의 개정 동향에 관해서도 언급해 두고자 한다. 그것은 통합교육에서 저발생장애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지도에 한정되기 쉽다는 것이다. 즉 시각

장애의 점자, 청각장애의 수화이다. 이는 종래 구축해 온 전문성의 의미가 부분적으

로밖에 계승되지 않게 되기에 이러한 종류의 통합교육의 내용론은 전문성의 왜소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불충분한 당사자의 의사존중

장애아의 배치 결정권은 현재도 시초손(市町村)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호자의 

의사존중은 명기되어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시초손 교육위원회에 있는 것이다. 이

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이다. 장애아의 부모가 최적의 배치를 늘 선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장애 발견 이후의 장애아교육ㆍ복지서비스에서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지방행정에의 결정권 부여는 특별지원교육이 통합교육 운동

의 기본적 이념과 조화되지 않는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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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지향ㆍ취약한 지방분권 기반ㆍ재정문제

상술한 2의 문제는 일본에서 지방분권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다. 또한 특별지원교육이 또 하나의 통합교육의 기본이념인 지역사회ㆍ가족기반과 

충분히 조화되지 않고 있다는 예이기도 하다. 인구감소=재정기반의 취약화라는 현

실 가운데 특수교육의 전문성 유지와 계승은 지방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

미 맹학교는 1학교 당 초등부의 평균 아동수 9.5인, 1학급당 학생수 1.99명에 불과

하다(文部科学省, 2008). 학생 중 절반 가량이 중복장애아이며, 시력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맹학교 초등부 6개 학년에만 한정하더라도 적절한 학습집단을 편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취학자가 소수라고해서 이에 비례하여 교원수를 삭감할 수는 

없다. 더욱이 기숙사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경비의 효율은 떨어진다. <표 5>의 ‘인

정취학자수’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학교에 취학하는 시각장애아가 향후 

점점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면 당연히 맹학교의 폐지ㆍ개조ㆍ재편성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다양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는 취학자수의 감소뿐만 아니

라 현의 재정문제 악화와 얽혀 지극히 곤란한 문제이다. 초등교육단계에서는 통합교

육이 가능하더라도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장래의 자립을 위해 동일 유형의 장애를 대

상으로 하는 학교는 필요하기도 하다. 저출산과 경기후퇴에 직면하고 있는 현 단독

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중앙지향 체질이다. 이는 명치시대 이후 행정과 국민 모두의 몸에 밴 것이지만, 이 

문제의 경감 내지 해결 없이는 국제기준의 통합교육 실현은 불가능하다. 중앙지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 간ㆍ지방 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지방이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저기준도 설정하면서 각 지방의 자원도 활용하여 대상 

아동의 현실과 장래를 직시한 전문성을 개발ㆍ유지하고, 향상시켜 갈 필요가 있다.

4. 선진국 의존 체질

중앙지향이 정부나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학계의 선진국의존체질에서 

드러난다. 일본의 특수교육이 지방간 격차가 적다는 의미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

한 하나의 요소는 일본 특수교육의 선진국의존체질이다. 이 체질의 역사는 일본의 

근대화 당초부터이며, 20세기 초두 유학생의 장기 해외시찰에 의해 입수된 선진국의 

특수교육정보는 일본 특수교육의 존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일본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의 기본요소를 도입할 수 없는 것도 선진국의

존체질을 개선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존은 자신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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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아니기에 결국은 모방이 되고 피도 살도 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의 새로운 

외국정보가 유입되면 그것으로 변경되어 간다. 일본의 교육계는 유행에 약하다고 일

컬어져 왔으나 특수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결국은 일본에 맞는 특수교육은 외국의 

정보를 참고한다고 해도 일본의 문화적ㆍ사회적 풍토를 감안하면서 스스로의 지혜와 

실천으로 창출해야 한다.

Ⅳ. 동아시아 특수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일본의 역할 수행 가능성과 해결 과제 

1. 높은 전문성과 역사적 교훈

단일 장애에서 중복장애, 감각장애에서 발달장애까지 일본 특수교육의 평균적인 

전문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도기술을 여러 동아시아의 국가에 이전하

는 것은 일본이 공헌할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지도기술은 단독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과 관련된다. 자립과 사회로의 완전참가가 세계의 공통된 

특수교육 목적이라 해도 그 내용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점자는 초기에는 안마ㆍ마사지 기술의 기초교양이었던 해부학ㆍ생리학, 그리고 안마

ㆍ마사지 기술 자체를 교과서로 학습할 때 예전의 기억에 의존하는 방법보다 훨씬 

유효한 학습기술이었다. 그러나 점자는 맹인의 사회적 향상의 도구로도 기능하였다. 

이는 교양과 고등교육으로의 진학과 종교(특히 기독교)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맹교

육의 보급은 직업자립과 함께 맹인의 사회적 향상을 초래하였다.

즉 특수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불가결하며, 그 지지의 내용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업습득에 의한 자립이 설득력을 갖는 나

라도 있다면 시각장애인을 고등교육을 받게 하여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는 것을 지지

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각각의 나라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의 내용

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의 발전단계에서 어떤 분야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

가에 관해서도 일본의 역사적 교훈을 살릴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은 

구미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교육은 국가정책이 되지 못하고 독지가

와 민간의 기부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후 특수교육 제도 확립에는 국가주도

가 불가결하였지만 향후 저출산 및 재정문제라는 상황과 지역 기반이라는 장애인정

책의 근본적 변화에 있어서 국가주도의 장애인정책은 경직화되고 그 지역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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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 서비스의 주요 분야의 역

할과 그 분담은 각각의 시대에서 변화해야 할 것을 인식하고 각각의 나라에서 실시

해야만 한다.

2. 일본특별지원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

1) 전문성의 계승과 전문성 간의 네트워크

장애의 전문성 계승과 다양한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는 일본에서도 향후 과제이

다. 각 장애유형별 전문성 계승은 학회나 교원의 공적 조직보다는 교원의 자주적인 

연구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회는 회원의 자유로운 연구발표의 장이고, 교원의 

전국조직은 연차별로 주제가 있으나 반드시 계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교원의 자주적인 연구회 조직에는 리더가 있고, 각 장애유형별로 전문성의 계승이 

도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에는 어느 정도 전국을 커버하는 조직도 있고 지역적인 조직도 

있으나, 각각의 분야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회원이 자주적으로 운

영하고 있기에 계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 주

제는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이기에 매년 혹은 매월 열리는 연수회에는 일정 인원의 

참가가 유지된다. 이들 자주적인 연구회의 최대 과제는 리더의 원활한 세대교체이고, 

또한 각 연구회가 상호 교류하는 완만한 연합을 어떻게 이룰까일 것이다. 이러한 연

합은 각 장애유형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다. 자주적인 연구회가 특정 교육적ㆍ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

는 경우, 연합은 곤란하게 된다.

교원에 의한 연구회의 연합 문제는 연계 문제와도 관련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행정에서부터 학교ㆍ보호자까지, 또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계”라는 용어가 강조

되고 있다. 그러나 협력관계는 동아시아에서는 비즈니스상의 관계나 직업상의 사명

감, 권리－의무 관계만으로 유지되기는 곤란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특별지원교육제도

로 전환하여 연계조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행정에 의해 여기저기 설정된 연계조직

이 연계라고 하는 구호만으로 충분히 기능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즉 연계의 전제

가 되는 요건의 구명과 그 요건의 일반화가 필요할 것이다.

2) 당사자중심주의에 대한 대응

특수교육의 보급은 당사자운동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비교적 이른 

1890년대 초에 농인ㆍ맹인의 동창회 조직이 결성되어 각각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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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비교적 이르게 당사자조직이 결성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조직에 그

쳤고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아 

부모와 당사자의 자발적인 운동이 성립ㆍ발전하였다. 이들 운동이 장애아의 교육기

회 확대나 교육방식에 영향을 미쳐온 결과, 현재에는 장애아(인)의 교육에서도 복지

에서도 부모나 당사자의 의견은 존중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배치 결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아가 거주하는 시의 교육청에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 이는 온정주

의 (paternalism)의 잔재이다. 배치결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행

정이나 전문가는 조언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침이 전환되지 않는 것

은 학교나 부모 자신의 혼란을 우려해서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장애 발견 이후 장기

적으로 공감적 관계가 당사자와 행정ㆍ전문가 간에 육성된다면 의외의 배치 선택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3) 중앙지향ㆍ지방분권의 기반ㆍ재정문제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의 발전단계에 있어 어떤 분야가 주도할 것인가

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발전단계에 따라 주도하는 분야는 변화되어야 한다. 특수교

육은 일반교육보다도 전문가의 인원수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액의 경비를 필

요로 하는 분야이나, 동아시아에서는 윤택한 자원을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

도 통합교육에 대한 기대가 큰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분리교육만큼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통합적이며 또한 전문성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 교육모델을 개발하

는 것은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 큰 공헌이 된다.

4) 선진국의존체질의 개선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이 적절히 기능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의 하나는 선

진국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지금까지도 지적되어 왔다. 선진국은 

개인주의와 경쟁적 문화에 기반하고 있고 강한 지도력 하에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모

델로의 접근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집단주의와 협력주의의 전통이 있고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의가 있다. 장애관도 이러한 역사와 문화 가운데 

육성되어 왔다. 특수교육의 최종적 목표는 자립과 사회참가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

은 그 나라의 필요 및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 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수

교육의 사회적 효용 또는 공헌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없다면 결국은 특수교육의 발

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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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특별지원교육의 정체성의 재구축

일본은 후진국으로서 개국(開國)한 이래 약 30년 동안 초등교육제도를 확립하

였으나, 이 제도 하의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는 배제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 특수교육

은 초등학교와는 분리된 학교와 사회사업과의 절충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 교육대

상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거의 한정되었고 교육목적은 직업교육 중심이었으며 거

의 모든 학교가 맹아와 농아가 같은 학교(맹아[盲啞]학교: dual school) 또는 같은 

교실에 재적하였다. 이는 교육사업으로서는 특이한 학교였다.

거의 사립이었던 맹아학교의 창립에는 지방관료, 교육관계자, 실업가뿐만 아니라 

안마ㆍ마사지를 직업으로 삼고 있던 맹인이 참가하였고, 재원은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실제로 맹아학교 경영은 창립자가 진력하여도 극한 곤란 가운데 처해 있었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과 유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

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원의 관여이다. 그들은 주로 

농아와 학습부진아의 처지에 동정과 교육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없거나 학업성적에서 다른 아동을 따라갈 수 없는 아동을 위해 농아학교를 초등학교 

내에 개설하거나 지도를 시도해 보는 예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그러나 학교교육제

도가 정비되어 장애아를 초등학교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확립되자 장애아는 초등학교

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맹아ㆍ농아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사려져 가게 되었다. 또한 

지적장애교육은 특수교육연구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서 교육적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수교육으로서의 제도적 확립은 일반교육계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된다. 특수

교육제도가 성립한 1920년 이후가 되면 장애아에 대한 교육적 대응은 초등학교 교육

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이 담당해야 할 문제가 되어 그 이전에 보여진 초등학교 

교원 개인 또는 집단의 장애아에 대한 관심은 희박해진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아는 

일반교육과는 분리된 특수교육의 관장사항이 되어, 일반교육의 문제로서의 위상은 

저하된다.

이와 같은 기숙제 맹학교ㆍ농아학교 중심의 특수교육과는 다른 형태가 일본에서

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예는 명치시대 초기, 1870년대 교육제도 초창기와 초등

교육제도가 확립된 20세기 초두에 보여진다. 1870년대의 교육제도 계획에는 특수교

육도 교육제도 전체 가운데 규정하고자 하는, 구미 선진국에도 예를 볼 수 없는 의

욕적인 구상이 있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다. 또한 일반 초등학교에서 맹아ㆍ농아의 

교육을 통학제에 의해 비장애아동과 공학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다. 

이 제안은 맹아ㆍ농아의 교육기회 보급을 주제로 하였고 그 이점과 함께 종래에

는 없었던 논거를 갖추고 있었다. 통학제와 공학은 맹아ㆍ농아에게는 활발ㆍ독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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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반아동에게는 박애심을 키우게 되어, 이는 상호이해로 발전하게 되며 졸업 후 

일반사회 생활로의 적응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유효하며 장애아의 개인적 특성을 존

중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직업에서의 자립이 실현가능하며 단순한 직업자립에서 사

회참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열거되었다. 또한 이들 제안의 기반에는 국민과 

동등한 권리의 향수 요구, 비사회적 존재로서의 취급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격리ㆍ

고립ㆍ열등한 지위의 세계ㆍ특별한 세계로서의 농아학교의 위치가 존재하였다. 

1870년대와 20세기 전환기에 제안된 이들 제안은 구미 선진국을 실제로 견문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Ⅴ. 결  론

이와 같은 선진국의존의 내력을 가진 일본은 특별지원교육제도에 있어서도 해결

되지 않고 있다. 특별지원교육에는 ① 전쟁 이전 그리고 제5단계까지의 일본 특수교

육의 체질을 지속시키고 있는 측면과 ② 통합교육ㆍSNE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이 정합성을 갖지 않은 채, 또는 수사적 표현만이 제시되어 있

는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지원교육이 등장한 것은 특수교육제도가 복합적인 이유로 변화할 필요가 있

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장애유형별로 교육의 장을 편성한다고 하는 특수

교육의 근본방침이 실태에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유형별을 넘어, 지적장애

를 공통항목으로 하는 중도ㆍ중복화가 발생하는 한편, 교육적 요구는 있으나 교육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발달장애 문제도 두드러지게 되었다. 적절한 학습집단을 편성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동수도 확보되지 않는 맹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도 출현하고 있다.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은 특수교육시대의 특색을 어떤 식으로 되살려, 그 정체성

을 구축해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자립과 사회에의 

참가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교육정책전체의 실패와 무관계일 리가 없으며, 단지 교

육정책의 책임만도 아닐 것이다. 특별지원교육이 그야말로 후퇴하고 있는 일본의 근

본적인 재건계획의 명확한 일부로서 충분하게 음미된 새로운 이념 하에 규정될 경

우, 일본의 특징으로서 소생하지 않을까. 또한 무엇보다도 향후 특별지원교육의 전개

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방대한 부채, 고령화에 동반한 사회보장비의 증가, 저출

산, 그리고 확실하게 도래하는 생산연령인구의 급감(2050년에는 1995년의 61.8%)

이라는 상황 속에서, 경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현대적 이념에 맞지 않는 분리적인 

교육형태는 지지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동아시아 특수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일본 특별지원교육의 위상과 역할 499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진재(大震災)와 원자력발전소사고에서는 직접적이고 막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그 사후 대응에 있어서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치가와 관료뿐만 아니라 동경전력이라는 일본에서 가장 우

량한 기업으로 여겨졌던 회사, 원자력 및 지진의 관계과학자 등의 인적 자원 육성의 

실패를 노정한 것이다. 인적자원의 문제는 이 범위에 한정될 리가 없으므로 일본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육성에 관한 일본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한편 인

적자원육성의 기관인 학교가 병적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시사된다. 이는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의 이직자 문제이다(文部科学省, 2011)2). 난관의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원이 근무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학교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특별지원교육의 정체성의 구축은 이상과 같은 일본사회에 내재된 곤란과 

대치하면서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작업과정과 병행하면서, 

동아시아의 특수교육에 대해 공헌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공헌을 수행하는 것도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의 정체성과 명확한 역할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유효할 것이다.

1) 2008년을 제외한 년도는 시각장애는 맹학교, 청각장애는 농학교, 지적장애ㆍ지체부자유ㆍ병약은 

각각 양호학교로 취학하였음.

2) 2009년까지 10년 간 각 학교유형별 이직자 중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이직자는 초등학교 3,291

명에서 6,161명(초등학교 이직자 전체의 36.05%에서 39.83%), 중학교 2,676명에서 3,714명

(42.42에서 45.67%), 고등학교 1,373명에서 1,654명(19.75에서 28.52%)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이직 이유는 기타이며, 이어서 전직, 가정 사정, 직무상의 문제, 질병, 대학 등으로의 입학 

순이다(사망자는 거의 고정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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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aims to look into what roles Japan’s special education can 

play in establishing an East Asian special education community and what is its 

tasks.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ed the background under which Japan’s 

special education converted to special support education, its characteristics, 

and its process of formation, and illuminated that the formation of Japan’s 

special education, despite its merits, has involved characteristics of being 

dependent on advanced countries and center-oriented. Moreover, this paper 

presented activities Japan’s special education can provide in constructing 

the East Asian special education community and at the same clarified that 

its identity should be reestablished to perform such roles in ear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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